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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男사브르단체3연패…배드민턴혼복銀확보

한국펜싱국가대표팀구본길(왼쪽부터)과박상원,오상욱,도경동이 31일(현지시간)오후프랑스파리그랑팔레에서열린2024파

리올림픽펜싱남자사브르단체전결승에서헝가리를꺾고금메달을차지한뒤3연패를의미하는손동작을해보이고있다. 뉴시스

지난달31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열린2024신한SOL뱅크KBO리그KIA타

이거즈대두산베어스의경기, 9회말두산이30점을, KIA가6점을기록하고있다. 두

산은27년만에한경기최대득점을기록했다. 뉴시스

30-6…KIA 대참사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한국펜싱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한국

선수단에여섯번째금

메달을선사했다.배드민턴선수단은혼합

복식에서 최소 한 개의 메달을 확보하는

등한국선수단의선전이이어지고있다.

뉴어펜져스(펜싱+어벤져스) 로불리

는 박상원과 오상욱(이상 대전광역시

청),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도경동

(국군체육부대)은7월31일(이하현지시

간)오후프랑스파리그랑팔레에서열린

이번대회펜싱남자사브르단체전결승

에서헝가리를45-41로꺾었다.

앞서8강에서캐나다를45-33, 준결승

에서프랑스를45-39로연파하며결승에

진출한한국은헝가리를상대로초반부터

근소한우위를점했다.하지만6라운드에

서오상욱이서트마리언드라시를상대로

고전하며 22-25에서 26-25 역전을허용

한 뒤 다시 리드를 되찾으며 29-30으로

다음주자에게경기를넘겼다.

7라운드에서 구본길을 대신해 투입된

도경동은 다크호스역할을해냈다. 도경

동은8초만에5점을내리가져오면서29

-35로 승기를잡았고, 다음 주자로나선

박상원과오상욱이순조롭게마침표를찍

었다.

이로써 한국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이어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를 완성했다.

특히오상욱은개인전에이어단체전에서

도금메달을목에걸며이번대회2관왕에

올랐다.

또한국은이번대회목표로잡았던금

메달다섯개를초과하는성적을조기달

성했다. 펜싱의 오상욱과사격의오예진

(IBK기업은행), 양궁의 전훈영(인천광

역시청)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

시청),사격의반효진(대구체고),양궁의

김제덕(예천군청) 김우진(청주시청) 이

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에 이어 여섯

번째금메달이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는최소한개

의 은메달을확보했다. 준결승에서서승

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조

와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

조의맞대결이성사되면서다.

서승재-채유정조와김원호-정나은조

는같은날오후프랑스파리아레나포르

트드라샤펠에서열린8강에서홍콩의탕

춘만-체잉수엣 조를 2-0(21-15, 21-

10),말레이시아의천탕제-토이웨이조를

2-0(21-19, 21-14)으로각각완파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김가은과안세영(이상삼성생명)은

나란히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다.

김가은과안세영은같은날오후열린조

별리그 2차전에서 고진웨이(말레이시

아)를2-1(21-17, 20-22, 23-21),치쉐

페이(프랑스)를 2-0(21-5, 21-7)으로

각각꺾었다.

김가은은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

(인도네시아)과 16강을 치른다. 부전승

으로8강에직행한안세영은오는2일야

마구치아카네(일본)또는수파니다카테

통(태국)을상대한다.

탁구에서는장우진(세아)과신유빈(대

한항공)이나란히남여단식8강진출에

성공했다. 장우진은 같은날오후프랑스

파리아레나파리쉬드에서열린이번대

회탁구남자단식16강에서토가미슌스

케(일본)를 4-0(11-7, 18-16, 12-10,

11-9)으로완파했다.

신유빈은 같은날오전열린여자단식

32강에서게오르기나포타(헝가리)를 4

-1(9-11, 11-9, 11-4, 11-1, 11-9)로꺾

은 뒤오후열린 16강에서는릴리장(미

국)을4-0(11-2, 11-8, 11-4, 15-13)으

로완파했다.

양궁에서는 이우석(코오롱)과 남수현

(순천시청)이 16강에 올랐다. 이우석은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이번대회양궁남자개인전64강에

서 피터 부쿠발라스(호주)를 6-0(29-

26, 28-26, 29-28), 32강에서린쯔샹(대

만)을 6-0(30-27, 29-28, 30-26)으로

연파했다.

남수현은 같은날오후열린여자개인

전 64강에서 자나 알리(이집트)를 7-1

(30-23, 29-25, 28-28, 29-28)로 누른

뒤32강에서마리에호라치코바(체코)를

7-3(28-28, 27-24, 28-28, 29-29, 29-

24)으로꺾었다.

신안에서 태어나 농성초-광주서광중-

전남여고를나온이보나(부산시청)는같

은날오전열린이번대회사격여자트랩

예선(2일차)에서50점만점에44점을기

록했다. 앞서 1일차에서 75점만점에 69

점을기록했던이보나는합계113점으로

24위에머무르며상위6명에게주어지는

결선티켓을얻지못했다. 한규빈기자

광주체육중여자근대5종, 전국선수권서개인전금은동독식

이루리3종개인전1위…3관왕

광주선수단금5 은6 동4개수확

광주체육중양보민(왼쪽부터)과이루리,송현서가지난달31일강원홍천에서끝난제

43회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에서여중부릴레이금메달을따낸뒤포즈를취하고있

다. 광주근대5종연맹제공

광주체육중 여자 근대5종팀이 제43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3종 개인

전금은동메달을독식하는최고의성과

를냈다.

광주체육중이루리양보민(이상2년)

송현서(3년)는 지난달 26~31일 강원홍

천에서열린이번대회여중부3종개인전

에서금은동메달을싹쓸이했다.

이루리가총854점(수영281점3위 레

이저런573점 1위)으로1위를차지했다.

뒤를 이어 양보민이 총 843점(수영 283

점2위 레이저런560점2위)으로2위,송

현서가총814점(수영273점4위 레이저

런541점3위)으로3위를기록했다.

한팀에서여중부 3종개인전금은동

을 휩쓴 것은 한국 근대5종 사상 처음이

다.

이루리양보민송현서는 여중부 릴레

이(총 694점)에서도압도적인기량으로

금메달을추가했고,한다예(1년)와함께

출전한 여중부 단체전(총 3203점)도 금

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이루리는 3관왕

에, 양보민과 송현서는 2관왕에 각각 올

랐다.

광주체육중이용호윤동규(이상1년)

이지훈이민우(이상 2년)는 남중부 2종

단체전에서총2415점(수영 1011점 2위

육상 1404점 1위)을 합작, 금메달을목

에걸었다.

이용호는 남중부 2종 개인전에서 총

625점(수영 261점 7위 육상 364점 1위)

으로동메달을추가했다.

광주체육고 전태환한소미(이상 3년)

는혼성고등부 4종릴레이에서총 920점

(수영302점2위 펜싱214점1위 레이저

런404점3위)으로은메달을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최지웅(1년) 신명오방준

서(이상 3년)는 남고부 4종 단체전에서

총3437점(수영888점5위 펜싱715점4

위 레이저런 1834점 6위)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성진수김영석윤상민은 남

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총 3507점(수

영 892점 3위 펜싱 652점 3위 레이저런

1963점 1위)을합작, 금메달을거머쥐었

다.

성진수김영석윤상민은 남일부 릴레

이에서는총 1101점(수영 288점 6위 펜

싱 195점 3위 레이저런 618점 1위)으로

은메달을차지했다.

성진수와김영석은남일부 4종개인전

에서각각총1183점과1179점으로은메

달과동메달을추가했다.

송학건설 김은옥조하은이채민은 여

일부 4종 단체전(총 2958점)과 릴레이

(총854점)에서각각은메달을따냈다.

이로써광주근대5종선수단은금메달

5개,은메달6개,동메달4개로이번대회

를마쳤다.

윤일모(광주시청 감독) 광주근대5종

연맹전무이사는 선수들이열심히땀흘

려훈련한결과가이번대회좋은성적으

로이어졌다며 오는10월전국체육대회

에서광주근대5종의위상을높일수있도

록선수들과함께더욱정진하겠다고소

감을말했다. 최동환기자

뉴펜져스 金합작…오상욱2관왕

배드민턴혼복준결승집안싸움

김가은안세영女단식조별전승

탁구장우진신유빈단식8강행

양궁이우석남수현개인전16강


